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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사소통은 개인의 욕구를 표현함은 물론 타인과의 정보교환

이나 친밀감 표현을 위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필수요소로서

(Kim et al., 2013), 언어적 요소 및 언어 외적인 요소를 포함

한다(M. S. Lee, 2015). 언어적 요소에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과 강세, 억양, 말 전달속도 등의 준언어적 요소와 제스

처, 표정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있으며 언어에 대한 인식 정도

도 포함한다(Paik, 2005). 이러한 요소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

소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사소통장애라고 

한다(K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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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는 언어의 발달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겪는 문제와 부정적인 경험은 학

령기에서 나아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다른 

발달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중재가 매우 

중요하다(Chung & Seo, 2010; Lee et al., 2019). 그러므로 부

모를 제외하고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교사에게는 

조기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유아교사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

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언어치료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적 지원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Park & Kim, 2012).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과 의사소통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

을 제공함으로써 학급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래

와의 긍정정인 상호작용의 증가와 함께 교실 내 활동에 유의미

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Ahn, 2013).

현재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이 유치원정교사 2급 자

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교직과목을 이수해야하며 특수교

육학개론은 교직소양과목 4과목 중 하나로 편성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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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원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일반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동반

자의 입장에 서서 발전해 나가야 함에 기반을 둔 것이다(Kim 

et al., 2010). 

많은 수의 예비 유아교사들이 특수교육학개론 이수를 통해 

발달지체아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Seo, 2010), 이

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형성하고 발달시켜 결과적

으로는 통합학급 교사로서의 효능감 성취에도 영향을 준 것으

로 나타났다(Lee, 2012). Lee와 Lee(2003)의 연구에서는 통

합교사들의 특수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아동을 평가하거나 과

제를 제시할 때 장애아동을 고려하는 등 개별화 교수의 능력에 

차이를 보였으며, Kim(2001)의 연구에서는 특수교육관련과목 

이수여부, 장애인과의 접촉의 양, 질에 따라 통합교육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통합

교육에 있어 교사의 인식과 전문성 및 자질은 중요한 요인이다

(Park & Jang, 2015). 이에 교사의 특수교육관련 전문성과 긍

정적 태도형성을 위한 관련 교사연수의 중요성과 함께 활성화

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주장되어 왔다(Baek & Lee,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이 의사소통장애와 같은 특

수영역에 대한 전문성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하였고(Ahn, 

2013),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를 중재 및 지도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해당 유아들이 학급

에서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어 학급운영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하였다(S. J. Lee, 2015). 또한, 각 영역의 전문 치

료사에게 장애아동 및 위험군 아동에 대한 예방 및 중재관련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Lee, 2016). 이

에 일반교사와 언어치료서비스와의 효율적인 연계 및 협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Kang & Park, 2006; 

Park, 2010).

현재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가 일부 있으나(Cho & Kim, 2010; Choi, 2013; Hwang, 

2015; Park, 2013), 앞으로 유아교육 현장에 투입될 유아교육 

관련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선별과 조기

중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 관련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장애관

련 교사역할 인식,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

을 알아보고,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유아교육 관련학과 재학생들의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

준을 알아보고자 부산시내 소재 3년제 및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

관련학과(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최종대상자는 210명이었으며, 3년제 93명, 4년제 117명 이

었다. 또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Category n (%)

School type
College
University

 93 (44.3)
117 (55.7)

Depart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 study

188 (89.5)
 22 (10.5)

Grade

1
2
3
4

 67 (31.9)
 56 (26.7)
 56 (26.7)
 31 (14.7)

Completion of special 
education

Yes or during
No

109 (51.9)
101 (48.1)

Experience of field practice
Yes
No

100 (47.6)
110 (52.4)

Contact experience of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Yes
No

 71 (33.8)
139 (66.2)

Major satisfaction
Yes
No

186 (88.6)
 24 (11.4)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검사도구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Park 등(2019)의 언어장애와 

언어재활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인의 인식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와 Lee(2016)의 유아기 의사소통장애와 언어치료서비스

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조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은 크게 일반적 특성과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장애관

련 교사역할 인식,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

을 묻는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총 7문항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 

소속 학과, 학년, 특수교육 관련 과목 이수여부, 유아교육 현장

에서의 실습유무, 의사소통장애 아동과의 접촉유무, 전공만족 

여부로 구성하였다. 둘째,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

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은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찬가지

로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이 높음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

을 알아보는 문항은 총 14문항으로 역시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조사내용

(1)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은 언어재활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

하는지, 또한 언어재활과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필요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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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재활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며 언어재활과 언어재활

사의 전문성,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로 인식

이 높음을 나타낸다.

(2) 의사소통장애 관련 교사역할 인식

의사소통대상자의 선별, 가족과의 상담, 상호작용 지원 및 

긍정적 인식개선, 전문기관 파악 및 연계 등 실제 교육현장에

서 의사소통장애 아동에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의 중요

도를 알아보는 설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장애 관련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3)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

의사소통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 부모상담, 

언어재활기관과 언어재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언어재활의 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가평

가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

재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이해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3. 연구설계

부산시내 소재 3년제 및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아동학

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편의표본추출 형식으로 대상자

를 선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인쇄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

거나 모바일 설문지에 의한 방법을 병행하였다. 인쇄된 설문지

는 300부 중 244부가 회수되어 81.3%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

며, 모바일 설문지는 22부가 100% 회수되었다. 불성실한 응답

지 56부를 제외한 총 210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4.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내적 일

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나타내는 값인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10문항의 신

뢰도는 0.831이었고, 의사소통장애 관련 교사역할에 대한 인식 9

문항의 신뢰도는 0.934였으며 언어재활의 이해수준 14문항에 대

한 신뢰도는 0.932였다.

5. 결과처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각 설문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

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으로 

평가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version 25.0을 사용하

였고,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및 이해수준 

대상자의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을 알아보았

다.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은 재학생 전체의 평균이 4.08±0.51

점이었다.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은 재학생 전체의 

평균이 4.39±0.59점이었으며,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

한 이해수준은 재학생 전체의 평균이 2.90±0.80점으로 언어재

활에 대한 인식과 교사역할 인식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Table 2).

Category M (SD)

Perception of speech therapy 4.08 (.51)

Perception of teachers' roles related to 
communication disorders

4.39 (.59)

Knowledge of communication disorders and speech 
therapy

2.90 (.80)

Note. 5-point Likert scale was employed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Table 2. Level of the perception and knowledge of communication 

disorders and speech therapy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인식 및 이해수준 비교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

다. 학년에서는 3학년이 4.22±0.56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4학년 4.19±0.38점, 1학년 4.01±0.52점 순으로 높았고 2학년이 

3.94±0.45점으로 가장 낮아 학년간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p<.01), 사후검정 결과는 학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이수여부에서는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집단이 

4.17±0.49점으로 미이수 집단의 점수인 3.98±0.50점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01). 현장실습 경험여부에서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4.17±0.52점으로 경험이 없는 집단의 점수인 3.99±0.4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 전공만족여부에서는 만족하는 집단이 

4.10±0.49점으로 불만족 집단의 점수인 3.88±0.61점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05, Table 3).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

식을 비교하였다. 전공과에서는 아동학과 재학생의 점수가 

4.68±0.31점이었고 유아교육학과 재학생의 점수가 4.36±0.60

점으로 아동학과 재학생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05). 학년에

서는 4학년이 4.60±0.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 3학

년 4.48±0.63점, 2학년 4.36±0.51점 순으로 높았으며, 1학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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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erception of 
speech therapy

Perception of 
teachers' roles

Knowledge of 
communication 

disorders and speech 
therapy

Mean±SD p Mean±SD p Mean±SD p

School type
College
University

4.15± .51
4.02± .50

.076
4.41± .60
4.38± .58

.682
3.25± .75
2.62± .72

.000**

Depart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 study

4.06± .52
4.17± .32

.342
4.36± .60
4.68± .31

.017* 2.93± .81
2.68± .69

.017*

Grade

1
2
3
4

4.01± .52a
3.94± .45a
4.22± .56a
4.19± .38a

.009**

4.26± .67a
4.36± .51ab
4.48± .63ab
4.60± .35b

.029*

2.63± .71a
2.98± .58ab
3.15±1.02b
2.88± .70ab

.003**

Completion of special education
Yes or during
No

4.17± .49
3.98± .50

.006** 4.50± .51
4.29± .64

.009** 
3.21± .76
2.56± .70

.000** 

Experience of field practice
Yes
No

4.17± .52
3.99± .48

.008** 4.49± .57
4.31± .59

.030* 3.02± .91
2.79± .67

.040*

Contact experience of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Yes
No

4.05± .49
4.09± .52

.650
4.41± .57
4.39± .60

.809
3.10± .86
2.80± .75

.011*

Major satisfaction
Yes
No

4.10± .49
3.88± .61

.043* 4.43± .57
4.13± .66

.018* 2.94± .78
2.61± .88

.058

Note. a, b=Scheffé (multiple comparison).
*p<.05, **p<.01 

Table 3. Comparison of perception of speech therapy, perception of teachers' roles related to communication disorders, and 

Knowledge of communication disorders and speech therapy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4.26±0.67점으로 가장 낮았다(p<.05). 특수교육 이수여부에서는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집단이 4.50±0.51점으로 미이수 집단의 점

수인 4.29±0.6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 현장실습 경험여

부에서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4.49±0.57점으로 경험이 없는 집단

의 점수인 4.31±0.5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 전공만족여

부에서는 만족하는 집단이 4.43±0.57점으로 불만족 집단의 점수

인 4.13±0.6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 Table 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

준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을 비교하였다. 학교구분에서는 3년제 대학 재학생이 

3.25±0.75점이었고, 4년제 대학 재학생이 2.62±0.72점으로 4년

제 대학 재학생보다 3년제 대학 재학생의 이해수준이 높게 나타났

다(p<.001). 학년에서는 3학년이 3.15±1.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학년 2.98±0.58점, 4학년 2.88±0.70점 순으로 높았

고 1학년이 2.63±0.71점으로 가장 낮았다(p<.01). 특수교육 이수

여부에서는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집단이 3.21±0.76점으로 미이

수 집단의 점수인 2.56±0.7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현

장실습 경험여부에서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3.02±0.91점으로 경

험이 없는 집단의 점수인 2.79±0.6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5). 의사소통장애 유아 접촉경험에서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3.10±0.86점으로 경험이 없는 집단의 점수인 2.80±0.7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 Table 3).

3. 대상자의 인식 및 이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수교

육여부로서 특수교육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집단이 이수하지 않

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5), 다른 요인의 관련성은 없

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11.7%였다(Table 4).

2)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역할인식과 관련 있는 

요인은 학과와 특수교육여부로서 학과는 유아교육학과보다 아동학

과의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특수교육여부는 이수 중 

혹은 이수한 집단이 미이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 모

형의 설명력은 11.9%였다(Table 4).

3)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해수준과 관련 있는 요

인은 학교와 특수교육여부로서 학교는 4년제 대학보다 3년제 대학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특수교육여부는 이수 중 혹은 이수

한 집단이 미이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 모형의 설명

력은 29.5%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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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장애의 조기진단과 조기중재의 필요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 인식이 되었다. 이는 장애의 종류에 구분 없이 적용되는 인

식이며 의사소통장애도 예외가 아니다(Park et al., 2019). 유

아기는 언어의 발달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

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겪는 문제와 부정적인 경험이 학령

기에서 나아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다른 발달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중

재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의사소통장애 조기 중재자로는 언

어재활사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의

료인 등 필수 관련 전문인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Park et al., 

2019). 따라서 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효율적인 중재

가 가능할 것이다.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조사가 실시된 관련 직종은 유아교사, 

초등, 중등, 고등교사, 특수교사, 부모, 장애인활동 지원사, 심

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며 유아교육관련학과 재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관련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4.08±0.51점이었으며,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은 

4.39±0.59점,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은 

2.90±0.80점이었다.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장애 관

련 교사역할 인식은 점수가 높은 반면,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

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은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것은 높은 인

식에 정비례하여 이해수준도 높은 것은 아님을 뜻하며 Park 등

(2019)의 언어장애와 언어재활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문

항은 언어재활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 필요성에 대한 신뢰도

를 확인하는 척도로 사용되었고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 문항은 언어재활의 과정, 의사소통장애 평가 기

준, 방법 등의 실질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척도로 사용되었으므

로 그 차이가 분명하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인식 및 이해수준 차이

의 연구결과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년과 특수교육 이

수여부, 현장실습경험, 전공만족여부에 따라 유의한 결과가 있

었다. 학년은 3학년이 가장 점수가 높고, 4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사후검정 결과 학년간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학생, 현장실습경험이 있는 학생,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의 인식

이 유의하게 높은 것은 Park과 Jang(2015)의 유치원교사의 변

인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분석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으며, Kim(2007)의 유아교육과 학생과 유아특수교육과 학

Ba SEb βc t p

Perception of 
speech therapy

School type -.150 .079 -.148 -1.901 .059
Department   .229 .122   .139  1.880 .061
Grade -.008 .057 -.016 -.133 .895
Completion of special education -.184 .087 -.182 -2.109 .036*

Experience of field practice -.208 .106 -.206 -1.967 .051
Contact experience of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127 .074   .119  1.724 .086
Major satisfaction -.189 .108 -.120 -1.759 .080

Perception of 
teachers' roles 
related to 
communication 
disorders

School type -.073 .092 -.062 -.799 .425

Department   .421 .141   .220  2.981 .003**

Grade   .037 .066   .066   .560 .576

Completion of special education -.234 .101 -.200 -2.314 .022*

Experience of field practice -.093 .123 -.080 -.761 .448

Contact experience of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055 .086   .045   .648 .518

Major satisfaction -.225 .125 -.122 -1.800 .073

Knowledge of 
communication 
disorders and 
speech therapy

School type -.550 .112 -.342 -4.921 .000**

Department   .225 .172   .086  1.307 .193

Grade   .029 .080   .039   .366 .714

Completion of special education -.481 .123 -.302 -3.921 .000**

Experience of field practice -.184 .150 -.115 -1.228 .221

Contact experience of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114 .104 -.068 -1.094 .275

Major satisfaction -.179 .152 -.071 -1.173 .242

Note. a Unstandardized sample regression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c standardized sample regression coefficient.
**p<.01

Table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perception of speech therapy, perception of teachers' roles related to communication 

disorders, and knowledge of communication disorders and speech therapy as a dependent variable with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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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와 Hong(2002)의 유아교

육전공 대학생의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에서는 학과, 학년, 특수교

육 이수여부, 현장실습경험, 전공만족여부에 따라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다. 학과는 아동학과 재학생이, 학년은 4학년이 점수

가 가장 높았으며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교육학과 재학생보다 아동학과 재학생의 교사역할 인식이 높은 

이유는 이수 교과목의 차이로 여겨진다. 유치원정교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취득 가능한 유아교육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아교사로서의 교수법과 교수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동

학과는 유치원정교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뿐 만 아니라 아동상담

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과

목이 편성되어 있어 재학생들이 아동의 정서건강과 심리적 안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의 

인식에서 유아교육학과 학생들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여겨진다. 

또한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인식이 높았으며 특수교육을 이수 중이

거나 이수한 학생,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의 교사역할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결과 역

시 타 연구자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Hong, 2002; Kim, 

2007; Park & Jang, 2015).

그리고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에서는 학

교, 학년, 특수교육 이수여부, 현장실습경험, 의사소통장애유아 

접촉경험에 따라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학교는 3년제 대학 재

학생이, 학년은 3학년이 점수가 높았으며, 특수교육을 이수 중

이거나 이수한 학생,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의사소통장애

유아 접촉경험이 있는 학생의 이해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3년제 재학생이 4년제 재학생보다 이해수준이 높

은 이유 역시 교과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년제 대학의 커

리큘럼에는 특수교육관련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총 48개 과목 중 절반에 달하는 27개 과목이 실습위주의 수업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4년제 대학은 특수교육관련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있지 않았으며 이론중심의 수업이 과반이었

다. 따라서 4년제 대학 재학생보다 3년제 대학 재학생의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Cho(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hn(2014)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수교육관

련과목 세부내용에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내용 유무의 차이로 

보인다. 학년은 3학년의 이해수준이 가장 높고, 2학년, 4학년, 

1학년 순으로, 고학년인 4학년보다 2학년의 이해수준이 점수가 

높은 이유는 3년제 대학의 2학년 학생들의 점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이수를 통해 전문지식을 함

양한 학생, 현장경험이 있는 학생의 이해수준이 높았으며 추가

로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직접 경험한 학생이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과 교사역할 인식보다 이해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은 

장애아동과의 접촉 양에 따른 변화로 Kim(2001)의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세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특수교육이수

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을 이수한 학생

이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세 영역 모두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관련 교사교육 및 연수 경험이 교사의 인식변화

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특수교육

이수가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겨

진다(Cho & Kim, 2010; Heo & Noh, 2012; Kim & Noh, 

2014).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에서는 학과가 유의한 

변수로 추가 작용하였다. 유아교육학과보다 아동학과 재학생이 

교사역할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것은 아동학과와 유아교

육학과의 교과목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의사소통

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 영역에서는 학교가 유의한 

변수로 추가 작용하였다. 3년제 대학 재학생들의 이해수준이 4

년제 대학 재학생들의 이해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 역

시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과목 차이에 이유가 있는 것

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모든 설문영역에서 유의하

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변수는 고학년, 특수교육을 이수 중이

거나 이수한 학생,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이었다. 이는 학생들

의 재학연수가 오래되고 배경지식과 실제 현장경험이 있는 학

생일수록 인식과 이해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인 반면, 세 

설문문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식과 이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특수교육과목의 이수여부로 나타나, 인식과 이

해수준 차이의 유의미한 변수인 학년과 현장실습경험 유무는 

교란변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대상자가 부산지역에 국한되었다

는 것이고 둘째,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

역할 인식,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다. 이는 분석하고자 했던 요인의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유아교육관련학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

는 유아교육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다. 유아교육 현장에 투입되어 있으나 특수교육과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교사 2급 이외의 다양한 

유아교육관련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특수교육관련과목의 이수가 언어재활에 대한 인

식,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

활에 대한 이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므로 유아교육

관련학과 내에서 특수교육관련과목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하

거나 특수교육 및 장애 이해 교과목을 늘리는 방안 등을 취함

으로써 언어재활 및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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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유아교육관련학과 재학생들의 인식

박미현1, 배인호,2 이용환3*

1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언어치료전공 석사
2 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3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목적: 유아교사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언어치료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적 지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연구는 유아교육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부산 소재 3년제 및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관련학과(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재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을 설문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의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4.08±0.51점이었으며, 의사소통장애관련 

교사역할 인식은 4.39±0.59점,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은 2.90±0.80점이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과 교사역할 인식,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 모두 특수교육과목 이수가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p<.05), 교사역할 

인식에서는 아동학과 재학생의 인식이 높았고(p<.01),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수준에서는 3년제 대학 재학생의 이해수준이 높았다(p<.01).

결론: 모든 설문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특수교육 이수여부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와 지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관련과목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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